
Ⅰ. 서론

2019년 1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가 강조되면서 대학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되어 교수학습에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1].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격감하였고,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교육에서 요구되는 활동이나 학생들과 상호작용의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2]. 대학의 교수법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대학생활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대학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경험하는 학생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없었다[3].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수의 신뢰성, 

민감성, 수용성, 접근가능성, 진로에 대한 논의, 수업내용 등의 

상호작용이라 하였고[4],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지식,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지각적 학업

성과가 높아진다고 하였다[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과정에서 목표성취를 위해 필요

한 중요한 요인으로 과제수행과 다양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

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실천동기에 결정적인 작용

을 하는 요인이다[6].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사회적지지, 

진로선택유형, 전공 관련 직업체험 등을 보고하였다[7,8].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발달에 중요한 개인적 심리요인이며 진로와 관련된 과업 

및 행동과 긴밀하게 관련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라 하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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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수준은 전공과 직업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 과정에

서 나타나는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의미하고[10],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과 신[11]은 진로

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년별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강[12]은 치위생 전공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치과

위생사 활동의 근본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 자기평

가, 진로계획, 진로성숙 등이 보고되었다[8,10-12]. 진로결정수

준을 높이는 원동력은 교수자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업무경험, 진로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13]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

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

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치위생 교육적 중재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자료는 2023년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경기⋅충청 지역 치위

생(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치위생

(학)과 학생 200명을 임의 표본추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작성되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으로 대상자 

수를 산정한 결과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 9개(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교수-

학생 상호작용, 일반적 특성)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66명이

고, 최종 분석대상자는 181명이었다.

2. 연구방법

연구 도구는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진로결정수준 18문항, 교수-

학생 상호작용 5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1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진로결정수준은 Osipow[14]가 개발하고, 박[15]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하위척도는 진로결정확신(2문항), 진로미결

정(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Fisher[16]

가 교수-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고, 한[17]의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하위척도는 친밀감, 신뢰도로 구성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Taylor와 Betz[18]가 개발하고, 황[19]의 도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이

고, 진로결정수준,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진로결정수준 0.900, 교수-학생 상호작용 0.93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945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26.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 교수-학생 상

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정도는 t-검정, 

ANOVA 분석 후, 사후검정 Duncan으로 검증하였다. 진로결정

수준,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는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두었다.

Ⅲ. 연구결과

1. 변수의 평균점수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3.38점이었고, 교수-학

생 상호작용은 3.05점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94점

이었다<Table 1>.

Variables Item Min Max Mean±SD Cronbach‘s α

Career decision level 18 1.44 5.00 3.38±1.01 0.964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5 1.00 5.00 3.05±1.05 0.900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21 2.48 5.00 3.94±0.59 0.945

<Table 1> Reliability of instrument scales Unit: Mean±SD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45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는 학년, 성적, 임상실습 

경험, 수업유형, 지도교수 상담, 전공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예’에서, 수업 유형은 ‘대면’에서, 지도교수와 

상담은 ‘예’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은 ‘3학년’

에서, 성적은 ‘3.4이하’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사후검

정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Table 2>.

3. 변수 간의 상관분석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

(r=-0.397)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r=0.178)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372)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학년, 성적, 임상실습 경험, 수업유형, 지도교수 상담, 전공 

만족도)은 더미변수화 하여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616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

었고 공차 한계는 0.532-0.931로 나타났으며(F=7.562, p<0.01), 

분산팽창인자는 1.074-1.873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

공만족도(보통)(β=0.171, p=0.015), 교수-학생 상호작용(β

=-0.512, p<0.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β=0.276, p=0.001)에

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8.3%이었다<Table 4>.

Variables Career decision level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1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0.397**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178* 0.372** 1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Characteristics Division N Career decision level t or F(p)

Grade 2 31 3.05±0.54a 6.646(0.002)

3 112 3.59±1.08b

4 41 3.05±0.93a

School record ≤3.4 50 3.68±1.10b 3.165(0.045)

3.5-3.9 92 3.25±1.00a

≥4.0 42 3.29±0.83a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58 3.44±1.05 3.368(0.001)

No 26 3.00±0.51

Class type Face-to-face classes 87 3.57±1.11 2.422(0.017)

Blended Learing 97 3.21±0.88

Consultation with advisor Yes 169 3.40±1.04 2.243(0.033)

No 15 3.09±0.45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6 3.01±0.55 4.263(0.016)

Average 93 3.19±0.91

Satisfaction 85 3.60±1.09

* By the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Duncan) for three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2> Level of sca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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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진로에 대한 확고

한 정도로[10]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3.38점이었고, 간호학

생을 대상으로 한 김[20]은 3.63점이었으며, 송과 신[21]는 3.21

점, 강[22]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61점으로 

나타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치위생(학)과와 간호과 학생들은 대학진학 시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학생의 특성

이 고려된 취업지도, 개별 집중 상담 및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3.05점이었고, 현과 김[23]은 3.93점이

었으며, 3학년과 4학년보다는 1학년과 2학년에서 높게 나타났고, 

면담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

록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교수는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최[24]의 연차별 

연구에서 1학년 2.80점이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3.04점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점수가 향상된 이유로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지속성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으므로, 학교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

과 연계된 학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차원

의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94점이었고, 김[25]은 3.59점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육

과정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탐색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졸업 후 치과위

생사라는 진로가 결정되어 있고 준비행동을 실천하는 전공이므

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정도는 학년, 성적, 임상실습 

경험, 수업유형, 지도교수 상담, 전공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고,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수업 유형은 ‘대면’에서, 지도교수와 상담

을 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서 학년은 ‘3학년’에

서, 성적은 ‘3.4점 이하’에서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 

등[1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

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수업 환경이 다르고 지도교수와 

선배들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

에 맞는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추후 본 연구에 대한 반복검증이 요구된다.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r=-0.397)

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0.178)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송과 신[2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5.484 0.438 12.534 0.001

Grade(2) -0.246 0.230 -0.092 -1.070 0.286 0.534 1.873

Grade(3) -0.223 0.164 -0.092 -1.359 0.176 0.850 1.177

School record(≤3.4) 0.080 0.168 0.035 0.475 0.635 0.705 1.419

School record(3.5-3.9) 0.120 0.164 0.050 0.734 0.464 0.833 1.200

Class type(Face-to-face classes) -0.052 0.137 -0.026 -0.379 0.705 0.841 1.189

Clinical practice experience(Yes) 0.105 0.247 0.037 0.426 0.671 0.532 1.881

Majo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0.039 0.367 0.007 0.107 0.915 0.931 1.074

Major satisfaction(Average) 0.345 0.140 0.171 2.467 0.015 0.812 1.231

Consultation with adviser(Yes) -0.243 0.247 -0.066 -0.983 0.327 0.864 1.158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0.493 0.076 -0.512 -6.450 <0.001 0.623 1.60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0.473 0.137 0.276 3.456 0.001 0.615 1.625

R2=0.326, adjusted R2=0.283, F=7.562(p<0.001), Durbin-Watson: 1.616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t α=0.05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s of dental hygien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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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전공만족도, 학생-교

수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였으며, 설명력은 

28.3%이었다. 이 등[10]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송과 신[21]의 연구에서는 

성별, 학교성적,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전공만족도였으며 설명력은 19.2%

이었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인별 진로지

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의 연구결과로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

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치위생

(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치위

생(학)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연구

를 시행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과 관련 변수 확인이 필요하

고, 또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학생지도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을 경험한 치위생(학)과 

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의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여 진로결정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2023년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경기⋅

충정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181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3.38점이었고, 교수-

학생 상호작용은 3.05점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94점이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차이는 학년, 성적, 임상실습 

경험, 수업 유형, 지도교수 상담, 전공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p<0.05).

3.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분석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음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4.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8.3%

이었다.

이상의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진로결

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와 더불어 학생 맞춤형 진로지

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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